
독후 활동

학습목표 	 언어, 학습 능력 발달 

작가		  오펄 던 글, 샐리 앤 램버트 그림 

출판사	 천개의바람



● 상황에 맞는 말놀이 그림 조각을 붙여 보세요.

※ 그림 조각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걷기를 즐기는 아이에게 

좋은 말놀이

예쁜 말을 가르칠 때

좋은 말놀이

옷을 입힐 때

좋은 말놀이

안전 교육에 활용하면

좋은 말놀이

음식을 먹일 때

좋은 말놀이

수를 가르칠 때

좋은 말놀이

01 상황별 말놀이를 배워 보세요.
       책의 내용을 활용하는 법을 함께 정리해 보아요.



● 말놀이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책에서 본 것이나, 생각을 써 보세요.

● 말놀이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그려 보세요.



● 아래의 말놀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 보세요.

● 아래의 그림에 맞는 말놀이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02  아이들에게 
         나만의 말놀이를 만들어 보아요.



● 아래의 그림에 맞는 말놀이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03  부모님께 
         아이와 있을 때는 수다쟁이가 되세요.

1. 말놀이 육아의 필요성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말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만 아기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 주거나,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말을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기가 언

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첫 단추를 끼워 주는 셈입니다. 더 많

이 말 해 줄수록, 아기가 말을 배울 기회도 늘어납니다. 아기가 

언어능력이 잘 발달하면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하게되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면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본문 3p‘이 책을 함께 보는 분들께’中)

 

2. 생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특징
      (책에 더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어르고 달래는 

말놀이, 몸놀이가 더해진 말놀이는 신생아 때부터 가능합니다. 

2개월쯤 되면 아기는 웃기 시작하고, 3개월에는 옹알이도 제법  

늘어납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지만, 목욕을 하고 기저귀를 

갈고 젖이나 분유를 먹는 일상의 활동들은 말놀이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3.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특징

앉을 수 있게 된 아기는 이전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봅니다. 눈으

로 어른들의 움직임을 좇고, 가족의 이름도 알게 되지요. 입술로 

여러 가지 소리 내는 법을 알게 되고, 이런‘소리 실험’을 즐깁니다. 

어떤 소리는‘엄마’나‘아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4.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특징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한 단어나 두세 단어를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컵’같은 단어 

하나로 “나 목말라요. 마실 것 좀 주세요.”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개월쯤 되면 아기는 아빠가 의자에 앉기를 바랄 때 

 “아빠, 의자.”처럼 두 단어를 이어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휘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5.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특징

만 두 돌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작은 어린이지요. 

아이는 말하기를 좋아하며, 자기가 뭘 하는지 쉬지 않고 조잘

댑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고,“싫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세 돌쯤 되면 다른 이와 어울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수수께끼나 동작을 지시하는 말놀이는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 첫 번째 활동에 사용하세요.

자르는 선




